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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위기는 “오바마 탓?”
전 하원의장, 정책오류 비판 … 유전개발 확대에 에너지세 감축 주장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의

유전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4월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

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고용을 늘려야 하며 에너지세 인상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주

장했다.

또 “미국은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에너지 자립 정책을 표방해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그 누구도 합

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온실가스 총량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세 부담을 늘리고 휘발유 가격을

올려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유전 개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위해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태평양

연안 등지에 매장돼 있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적대국에게까지 거액을 지불하면서 석유를 수입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위기는 악화될 수밖

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정 또는 대체 에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의해 에너지 위기를 자초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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